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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hild’s emotional ex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empathy and the child’s prosocial behavior. The participants 
included 310 mothers of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2 and 5 from two kindergartens and four 
day care centers located in Gyeonggi-do. The mother’s empathy was measured using th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The child’s prosocial behavior was measured using the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 Index. The child’s emotional expression was assessed using a 
questionnaire from previous research.  First, older mothers and less educated mothers showed 
a higher level of empathy. Mothers over the age of 30 were more likely to have the ability 
to imagine other roles in movies or books, and to show empathic concern than those under 36. 
Mothers without a college degree showed a higher level of perspective-taking than those with 
a college degree. Second, girls were more likely to engage in prosocial behaviors and show 
emotional expressions than boys. Three-year-old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share than 
two-year-old children, showed more initiative than two- and four-year-old children. Third, the 
mother’s perspective-taking and empathic concer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hild’s 
prosocial behavior and emotional expression. The mother’s personal distress was related to the 
child’s control over emotions and awareness of other’s emotion. Finally, the child’s emotional 
expression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empathy and the 
child’s prosoci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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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을 위해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Wispe 1972)으로 타인을 돕거나 도우려

는 행동이다(Hong 1980). Early childhood education 

dictionary of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2003)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다른 사람

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나타내는 긍

정적 측면의 사회적 행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되며 사회적으로 긍정적 결

과를 가져오는 행동이다(Hwang 1996).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유아의 연령과 성

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본 연구들은 여아가 남

아보다 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거나(Kim & Jung 1998) 성차가 없음을 보

고하고 있다(Chang 1992). 유아의 연령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 정적 상관을 보고한 Kim(2005)은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중

심적 사고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대해

서 Kim(2005)은 만 3세와 4세 사이에, Hwang(1996)

는 만 4세에서 5세에 급격히 발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Kim & Jung(1998)은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

는다고 하면서 연령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 차이가 

없다고 논하였다. 이처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연구결과들

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친사회적 행동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

고 유지하며 타인을 도우려하는 행동이라는 정의

(Early childhood education dictionary of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3)를 볼 때 

친사회적 행동은 대인관계를 통하여 나타나고 발

달된다. 대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

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정서지능이라는 점(Salovy 

& Mayer 1996)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신의 정서

를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발달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어떤 

아동은 공포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행동

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의 정서를 잘못 인식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서를 바르게 느

끼고 인식하는 능력이 정서지능의 기초이다(Salovy 

& mayer 1996). 

자신의 정서 인식 뿐 아니라 타인의 정서를 정

확하게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타인의 표정, 언

어, 몸짓 등에서 나타나는 단서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며 이는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을 기초

로 발달한다. 유아의 경우 또래와의 관계에서 사회

적 상황에 알맞은 정서 표현은 친구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타인이 처한 상

황과 그 상황에서 타인이 느끼는 정서를 알고 타인

과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친사회적 행동

에 중요한 요소이다.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할 줄 알며, 타인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어

떻게 대하는 가에 달려있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자녀 역시 부모를 비롯한 타

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유아는 부

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타인을 향한 긍정적 감정을 

형성하며 친사회적 기술을 배워 사회에 적응해간

다(Kim 2003; Hwang 2005). 부모가 유아의 감정을 

이해하고 유아의 욕구를 알아 그에 반응하는 태도

를 보이면 유아는 타인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는 

자세를 배워간다. 

타인의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함께 느

낄 수 있는 능력에 기초를 둔 정신 내적인 현상은 

공감이며(Han 2003),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

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Rogers(1975)는 공감

이란 상대의 감정과 심리상태를 마치 자신의 것처

럼 느끼는 것이라고 하였다. 공감이 진정한 공감으

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감한 

것을 전달해야 한다(Aspy 1975). 그래야 공감 받았

음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Hong(2005)

은 공감은 타인의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타인과 동

일하게 경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과정

이 포함된 것이라고 하였다. 공감에는 정서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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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지적 요소의 두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Davis 1980) 인지적 요소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동

기를 인지해내는 기능으로 그 과정에서 지적인 추

리와 상상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공감의 정서적 

요소는 타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의 상태와 사회적 

상황에 같이 머무르는 능력이다(Park 2010). 

공감이 높은 어머니는 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감

정이 공감 받았음을 경험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감

정을 공감하는 태도를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타인

의 입장을 공감하고 타인의 복지를 고려하는 친사

회적 행동을 발달시키게 된다. 어머니의 공감과 친

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공감과 친

사회적 행동과의 정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Kim 

2002; Kang 2004; Seo 2006). 어머니의 공감은 유아

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일 뿐 아니라 

유아의 부정적 발달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 

Moon(2006)는 어머니가 정서적 공감을 많이 하는 

경우에 유아는 문제행동이 낮았음을 보고하였다. 

어머니의 공감 능력이 어머니 변인에 따라 차이

가 있는가를 직접 살펴본 연구들은 접하기 어려웠

으나 부모의 공감이 양육태도와 관계가 있다고 논

의한 Yoon(2010)의 고찰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연

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 연구를 통해 

공감 능력의 차이를 추론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연

령이 높을수록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태도를 보이

고(Manh 2008) 적대적 태도는 낮게 보인다는 연구

들(Manh 2008; Park 2014)로 미루어 연령이 높은 

어머니가 공감적 태도가 높음을 추론할 수 있다. 

Manh(2008)의 연구에서 한국의 어머니와 베트남 

어머니 모두 40세 이상인 어머니들이 39세 이하인 

어머니들에 비해 공격적이며 적대적인 태도를 적

게 보이고 애정적이고 온정적 태도는 높게 보였음

을 보고하였다. Park(2014)의 연구에서는 30세 이하

의 어머니들이 40세 이상의 어머니들보다 거부적 

태도를 높게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Ren(2002)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어머니들이나 연변의 어머니들 

모두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

였다. Ren(2002)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양육태도

에는 차이가 없으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발견

하였다. 대졸 이상의 어머니들이 고졸 이하의 어머

니들보다 애정적 태도가 높았다. 그러나 Park(2014)

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를 발

견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어

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일관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므로 양육태도와 상관이 높은 공감 

능력은 어떠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상관이 있을 뿐 아니라 유아의 정서능력과 상관이 

있었다. Kim(2004)과 Ahn(2007)의 연구에서 부모의 

역할지능이 유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역할지능의 하위요소 중 공감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Moon(2006)은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분노조절과 두려움 조절이 유의하게 높았

음을 보고하여 어머니의 공감이 유아의 정서 및 정

서조절과 밀접히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정서 능력과 상관이 되며, 어머니

의 공감 능력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과 유아

의 정서인식 및 조절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그

런데 어머니의 공감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혹은 유아의 정서조절

을 통하여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촉진하는지에 대

해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에서 유아의 정서인식과 표현이 매개역할을 하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공감

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표현이 사회인구

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들

을 제기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공감은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표현은 유아

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어머니의 공감,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그

리고 유아의 정서표현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넷째,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

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표현은 매개역할을 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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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H시에 소재한 2개 유치원과 4

개 어린이집에서 만 2~5세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

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기

관장의 동의하에 질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580부를 배부하여 337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무

응답과 부실 기재된 27부를 제외하고 총 310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아가 157명(50.6%), 여아가 153명(49.4%)였고, 

2세가 32명(10.3%), 3세가 68명(21.9%), 4세가 58명

(18.7%), 그리고 5세가 152명(49%)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30세 이하가 44명(14.2%), 31-35세가 77명

(24.8%), 36-40세가 129명(41.6%), 그리고 41세 이

상이 60명(19.4%)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91명(29.4%), 전문대졸이 75명(24.2%), 대학

교 졸업 이상이 144명(46.5%)이었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공감

어머니의 공감은 Davis(1994)의 대인관계반응지

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Park(2010)

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관점취하기, 상

상하기, 공감적 관심, 그리고 개인적 고통의 4 영역

으로, 각 영역마다 7개 문항이 포함되어 총 28 문항

으로 되어 있다. 관점취하기는 자신에게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경향성이며, 상상하기

는 상상 속에서 책이나 영화, 연극 등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는 경향성이다. 공감적 관심

은 불행한 타인에 대한 연민과 걱정을, 개인적 고

통은 대인관계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과 불편함에 

대한 느낌을 조사하고 있다. 관점취하기와 상상하

기는 공감의 인지적 차원을 측정하는 것이며, 공감

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은 정서적 차원의 공감 영역

을 측정하는 것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가되

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점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그리고 개인적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이다. 어머니 공감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관점취하기가 .77, 상상하기가 .78, 공감적 관

심이 .76, 개인적 고통이 .81, 그리고 전체는 .78로 

양호하였다.

2)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Kim(2003)의 유아 친사

회적 행동평가척도를 간편형으로 재구성한 Seo 

(2006)의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어머니가 

평가하였으며 나누기, 도움주기, 감정이입과 조절

하기, 지도성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나누기는 놀이감이나 소유물 나누기를 측정하고 3

개 문항으로, 도움주기는 또래의 과제를 돕거나 함

께 놀이하는 능력을 측정하며 3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감정이입과 조절하기는 4개 문항으로 또래의 

감정에 공감하거나 격한 감정을 가라앉혀 나타내

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으며, 지도성은 4개 문항으

로 어려움에 처한 또래를 격려하는 능력을 측정하

고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

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영역

별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나누기는 .87, 도움주

기는 .85, 감정이입과 조절하기는 .73, 지도성은 .77

이었으며 친사회적 행동 전체의 신뢰도는 .83으로 

양호하였다.

3) 유아의 정서표현

유아의 정서표현은 Salovey & Mayer(1996), Goleman 

(1995), Saarni(1990)의 연구를 토대로 Lee(1997)가 

제작한 질문지를 Lee(2005)이 수정한 도구에서 유

아의 정서표현에 해당되는 부분인 유아의 정서인

식ㆍ표현능력 측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어머니

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자기정서인식ㆍ표현능력을 

측정하는 6문항과 타인정서인식능력을 측정하는 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정서인식ㆍ표현능력

은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과 기분이 어떤 것인지

를 알고 그러한 기분을 적절히 말로 표현할 줄 알

고 표정이나 행동을 상황에 맞게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다. 타인정서인식능력은 타인의 정서적 반

응을 인식하고 그 반응에 감정이입을 하여 반응하

는 능력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

가 높을수록 자기정서인식과 표현 및 타인정서인

식 능력이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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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 SD

Mother's empathy

Perspective-taking 2.85 .33

Imagining other roles 2.72 .43

Empathic concern 2.91 .38

Personal distress 2.56 .32

Total 2.76 .32

Child's prosocial behavior

Sharing 2.99 .52

Helping 2.96 .47

Empathyㆍcontrol over emotion 2.83 .47

Initiative 2.82 .48

Total 2.90 .40

Child's emotional expression

Awareness of self emotionㆍemotional 

expression
3.21 .47

Awareness of others′emotions 2.99 .36

Total 3.10 .3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유아의 정서표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자

기정서인식ㆍ표현능력이 .85이고 타인정서인식능

력이 .81이었으며 전체는 .87로 양호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자료 분석에 앞 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

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공감은 중간 수준

보다 높았으며 공감의 하위영역에서 공감적 관심

이 가장 높고 개인적 고통이 가장 낮았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도 중간 수준보다 높았고 친사회적 

행동 중 나누기가 가장 높은 정도를 보였다. 유아

의 정서표현 역시 중간 수준보다 높았으며 정서표

현의 하위영역에서 자기정서인식ㆍ표현능력이 타

인정서인식능력보다 높았다. 

  

1.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공감 차이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어머니의 공감 정

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Table 2

에 제시하였다.

Table 2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개인적 고통을 제

외한 공감 영역에서 연령차이가 있었다. 41세 이상

의 어머니가 관점취하기, 공감적 관심 및 상상하기

에서 가장 높은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관점취하기

는 41세 이상의 어머니가 다른 연령의 어머니들보

다 높았으며, 공감적 관심은 41세 이상의 어머니가 

가장 높고 다음이 36-40세 어머니가 높았다. 다른 

역할을 상상하는 정도 역시 41세 이상의 어머니가 

가장 높았으나 36-40세 어머니들과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공감 차

이를 분석한 연구들을 접하기 어려워 양육태도 차

이를 분석한 연구들과 비교할 때, 40세 이상의 어

머니가 적대적 양육태도가 낮고(Manh 2008; Park 

2014) 온정적 태도는 높았다(Manh 2008)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연령이 높은 어머니가 낮은 연령의 

어머니보다 온정적 태도가 높았다는 연구들과 공

감능력이 높았다는 본 연구 결과를 연결시킬 때 양

육태도와 공감은 관계가 높다는 Yoon(2010)의 고

찰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공감적 관심

을 제외한 공감 영역들에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 

어머니들이 고졸 이하나 대졸 이상의 어머니들에 

비해 관점취하기와 개인적 고통이 높았다. 전문대

졸 어머니들이 고졸 이하나 대졸 이상의 어머니들

보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정도가 높았고 

또한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불편감이 높았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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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taking

Imagining other's 

role
Empathic concern

Personal 

distress

Age

Under 30 2.82(.38)a 2.61(.41)a 2.73(.39)a 2.62(.38)

31~35 2.82(.27)a 2.62(.36)a 2.78(.27)a 2.49(.34)

36~40 2.81(.35)a 2.75(.45)ab 2.96(.40)b 2.57(.29)

Over 41 3.00(.33)b 2.84(.43)b 3.10(.32)c 2.57(.27)

F 5.07** 4.23** 13.61** 1.85

Education

High school 

degree or less
2.81(.27)a 2.61(.41)a 2.87(.42) 2.51(.28)a

College degree 3.00(.34)b 2.84(.40)b 2.94(.33) 2.67(.38)b

More than a 

college degree
2.79(.35)a 2.72(.44)ab 2.92(.37) 2.53(.29)a

F 11.02** 5.94**  .84 6.90**

**p<.01 

a, b : Scheff e′ test

Table 2. Differences in the mother’s empathy according to her education level

적 고통은 감정적으로 몰입이 되어 정서를 일으키

는 상황이나 대인관계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것이

다. 또한 전문대졸 어머니들이 고졸 이하 어머니들

보다 역할 상상하기가 높았다. 전문대졸 어머니들

의 공감이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을 논의하기는 쉽

지 않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교육수준에 따라 차

이가 나타나지 않거나(Kim 2011a) 대졸 이상 어머

니들이 고졸 이하 어머니들보다 애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결과(Ren 2002)가 있어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는 일관적이지 않다. 본 연구에서 전

문대 졸업 어머니들의 공감이 특히 높았던 것은 좀 

더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2.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표현 차이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

동과 정서표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에서와 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서 

감정이입과 조절, 지도성이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정도를 보였다. 여아가 남아에 비해 또래의 감정에 

공감하고 격한 감정을 조절을 하는 정도, 또래 관

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성 정

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나누기, 도움주기, 자기

정서인식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ark 

(2002)와 Hong(2008)의 연구에서도 여아의 감정이

입과 조절, 지도성이 남아보다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도움주기와 나누기에서 Hong(2008)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약간 더 친사회적인 결과를 보이

고 있었다. 이처럼 성차가 보고되는 친사회적 행동

의 하위요인에서 연구들 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

만 전체적으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

이 높다고 논할 수 있다. 

정서표현에서는 타인정서인식에서 성차이가 나

타났으나 자기정서인식과 표현에서는 성차가 보이

지 않았다. Kim(2011a)의 연구에서도 자기정서인

식에서는 성차가 보이지 않았으나 타인의 정서인

식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아 본 연구결과와 같

았다. 이는 남아보다 여아에게 타인에 대한 친사회

적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성역할의 사회화 압력

에 기인한 결과라는 An(2005)의 논의와 같은 맥락

으로 이해된다. 여아는 남아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

을 하도록 사회에서 기대하므로 여아는 타인의 정

서를 인식하는 능력을 더 잘 발달시킨다고 논할 수 

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누기와 지도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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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ocial behavior Emotional expression

Sharing Helping

Empathy 

ㆍcontrol over 

emotion 

Initiative
Awareness of 

self emotion

Awareness of 

other's emotion

Sex 

boys 3.00(.58) 2.95(.53) 2.77(.49) 2.72(.50) 3.18(.51) 2.93(.36)

girls 2.98(.45) 2.97(.41) 2.89(.45) 2.92(.45) 3.25(.42) 3.04(.35)

t  .33 -.26 -2.31* -3.76** -1.34 -2.82**

Age 

2yrs. 2.67(.49)a 2.83(.39) 2.67(.47) 2.70(.40)a 3.13(.37)ab 3.08(.31)

3yrs. 2.96(.42)b 3.02(.46) 2.92(.56) 2.94(.56)b 3.36(.50)b 2.97(.37)

4yrs. 2.96(.61)b 2.91(.55) 2.79(.51) 2.71(.51)a 3.05(.49)a 2.90(.39)

5yrs. 3.09(.51)b 2.96(.47) 2.84(.40) 2.82(.44)ab 3.22(.44)ab 3.01(.35)

F 6.51** 1.58 2.33 3.27* 5.33** 2.11

*p<.05, **p<.01 

a, b : Scheff e′ test

Table 3. The Child’s prosocial behavior and emotional expression according to the child’s sex and age

기정서인식에서 나타났는데, 2세 유아가 3세 이상 

유아에 비해 자신의 소유물을 또래와 나누기에서 

낮은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3세 유아가 2

세와 4세 유아에 비해 또래 관계를 이끌 수 있는 

지도성이 높았다. 또한 3세 유아가 4세 유아에 비

해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알고 적절히 행동이나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기정서인식과 표현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3세 유아가 2세 

유아에 비해 나누기와 지도성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았고 4세 유아에 비해 자기정서를 인식하는 정

도가 높았다. 2세 유아보다 3세 이상의 유아들이 

나누기의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였다는 것은 유

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높았다

는 Jang et al.(2003)의 결과와 같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4세 유아가 3세 유아에 비해 지도성이 낮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높다는 Jang 

et al.(2003)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 한편 정서표현

에서는 4세 유아에 비해 3세 유아의 자기정서 인식

과 정서표현이 높았는데 이는 유아의 정서표현을 

교사가 평가한 Seong(2007)의 연구와 마찬가지 결

과였다. 그러나 유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정서표

현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Kim 2003)와 정서인식

이 변화한다는 결과(Kim & Seo 2002), 또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결과(Kim 2011a)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유아의 정서인식과 표현에 연령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3세

아의 자기정서표현이 4세아 보다 높다는 점은 본 

연구와 Seong(2007)의 결과가 일치한다. 이는 3세

가 되어 언어 표현이 발달하면서 부모나 교사가 보

기에 유아의 정서표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나 교사가 3세

아가 4세아보다 자기정서인식과 표현이 높다고 보

고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어머니의 공감,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유아의 정서표현과의 관계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유아

의 정서표현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공감에서 다른 사

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취하기와 다른 사

람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적 관심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정서표현 전반에 걸쳐 모두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의 공감 

하위요인 중 공감적 관심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과 정서표현 모두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자녀

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았는데 초등학교 5, 6 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2011b)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Cha(2012)와 Kim(2002)의 연구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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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 Perspective-taking 1.00

2 Imagining other roles  .03 1.00

3 Empathic concern  .37**  .55** 1.00

4 Personal distress -.22**  .10  .01 1.00

5 Sharing  .29**  .04  .24** -.12 1.00

6 Helping  .29**  .18*  .40**  .00  .63** 1.00

7 Empathyㆍcontrol 

over emotions 
 .36**  .21**  .31** -.22*  .63**  .63** 1.00

8 Initiative  .19**  .22**  .32** -.03  .34**  .57**  .60** 1.00

9 Awareness of self- 

emotion
 .19**  .17**  .32** -.01  .36**  .47**  .32**  .42** 1.00

10 Awareness of 

others’ emotion
 .39**  .06  .25** -.19* . 39**  .52**  .60**  .55**  .52** 1.00

*p<.05, **p<.01 

Table 4. Relationships between the mother's empathy, the child's prosocial behavior, and the child’s emotional expression

고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어머니가 영화나 연극

의 인물을 상상하고 그와 공감할 수 있는 상상하기

도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자기정서인식과 높지

는 않으나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에 비

해 어머니가 긴장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감인 개인

적 고통은 유아의 감정이입과 정서조절, 타인정서

인식과 약한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2012)의 연구에서

도 어머니의 개인적 고통이 자녀의 감정이입 및조

절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취약한 감정을 보이는 것이 자

녀의 감정이입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방해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아의 정서표현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모

든 영역에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즉, 자기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높은 것은 또래들과 나누

고 또래들을 도우며 놀이를 주도하고 감정을 조절

하는 친사회성이 높았다.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친사회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Kim et al. 2003)나 유아의 정서인식 수준과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An & Park 2006; Hong 

2008)와 같은 결과로서, 유아의 정서표현과 친사회

적 행동과는 높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유아 정서표현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

계에서 유아의 정서표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세 가지 단

계의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Baron & Kenny(1986)에 의하면, 매개효과를 알

아보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독립변인, 종속변인, 그

리고 매개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야 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정

서표현 간의 관계,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친사회

적 행동 간의 관계 그리고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유아의 정서표현 간의 관계가 유의하여 이 조건에 

해당되었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단순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 변인에 미치

는 영향력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단순회귀분석에

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보았으며, 세 번째 중다회귀분석을 통해서는 매

개변인을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한 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과 매개변인

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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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Step 2 step 3

Child's emotional 

expression(β)

Child's prosocial 

behavior(β)

Child's prosocial 

behavior(β)

Mother's empathy   .29**   .35**    .18**

Child's emotional expression    .57**

R2   .09   .12    .42

F 28.52** 41.62** 108.97**

**p<.01 

Table 5. Mediating effect of the child's emotional express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other's empathy

and the child's prosocial behavior

Child's emotional expression

Mother's empathy Child's prosocial behavior

.29***
.57***

.35*** → .18***

Fig. 1.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hild’s emotional ex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empathy and the child’s prosocial behavior

매개효과 분석에 앞서, 설명변수들 간의 높은 상

관관계로 인하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을 것을 우

려하여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공감과 매개변인인 

유아의 정서표현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Table 4에서 보듯이 상관계수가 -.01에

서 .39에 분포해 있었으며, 어머니 공감 전체와 유

아의 정서표현 전체의 상관은 .29로 분석되어 다중

공선성 문제는 우려할 만하지 않아 매개효과 분석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고 Fig. 1

로 요약하였다.

Table 5에서와 같이, 1단계와 2단계에서 어머니

의 공감은 종속변수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매

개변수인 유아의 정서표현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다. 3단계에서 어머니의 공감과 함께 매개변수

인 유아의 정서표현을 투입한 결과 어머니의 공감

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전 

단계에 비해 감소하였다(β=.35 → β=.18). 즉, 어

머니의 공감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

향력이 부분적으로 유아의 정서표현을 매개로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공감적이고 수용

적인 양육태도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조절하며 잘 표현하고 타인의 정서에 

민감하여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

동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표현이 매개 효과를 

갖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어머니의 공

감정도가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어떠

한 차이가 있으며,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표

현은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

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H시에 소

재한 2개 유치원과 4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

2~5세 유아를 둔 어머니 310명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1세 이상인 어머니가 40세 이하인 어머니

들에 비해 공감 정도가 높았다. 41세 이상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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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적 관심을 보이며, 영화나 책에 나오는 역할을 

상상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정서적 상황에서 

불편감을 겪는 개인적 고통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에서

는 전문대졸 어머니가 고졸 이하나 대졸 이상의 어

머니들에 비해 관점취하기와 개인적 고통에서 높

은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전문대졸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정도가 높고 대인관계 등

의 긴장 상황에서 정서적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관점취하기와 개인적 

고통이 부적 상관을 보였으므로 관점취하기가 높

다면 개인적 고통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문대

졸 어머니들은 다른 어머니들에 비해 관점취하기

도 높았고 개인적 고통도 높았다. 전문대졸 어머니

의 질문지 응답 성향으로 인해 우연히 나타난 결과

인지를 알기 위해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유아

의 친사회적 행동 차이를 분석하여 살펴보았으나 

어떠한 차이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를 보면 전문

대졸 어머니들의 반응경향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

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문대졸 어머

니들이 고졸이나 대졸 어머니들보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정도가 높고 개인적 고통을 느끼

는 정도도 높다고, 연구결과를 그대로 해석하고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표현에 있어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감정

이입과 정서조절, 지도성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았

다. 나누기와 도움주기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

았다. 여아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자신의 감정

을 조절하며 또래 놀이를 주도하는 정도가 남아보

다 높음에 비해 놀이감을 또래와 나누고 또래를 돕

는 행동은 성차가 없었다. 이는 유아의 발달특성 

상 자아중심성이 높아 자신의 것을 남과 나누는 것

에는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없으나, 대인관계의 측

면인 감정이입이나 지도성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서표현에서는 여아가 남아

에 비해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자신의 정서인식과 표현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 역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대인관

계의 측면인 타인의 정서 인식이 더 높다고 논의할 

수 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에서의 차이

는 2세 유아가 3세 이상의 유아들에 비해 또래들과 

놀이감을 나누는 행동을 낮게 보이고 있었다. 그리

고 3세 유아가 4세 유아에 비해 또래들과 놀이를 

주도하는 지도성이 높았다. 정서표현에 있어서는 3

세 유아가 4세 유아에 비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

고 표현하는 정도가 높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

사회적 행동과 정서표현이 증가한다는 연구들

(Jang et al. 2003; Kim 2003)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3세 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표현이 높았다. 그

러나 본 연구결과와 같이 Seong(2007)의 연구에서

도 3세 아의 정서표현이 4세 아보다 높았다. 이는 

3세가 되어 언어 표현이 크게 발달하면서 유아의 

정서표현도 증가하고 따라서 부모나 교사는 유아

의 정서표현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어머니의 공감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유아의 정서표현과 상관이 높았다. 특히 어머니가 

공감적 관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취하기가 높은 것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정서표현과 상관이 높았다. 어머니가 책이

나 영화에 나오는 인물의 역할을 상상하는 정도 역

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정서표현과 약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개인적 고통과 스

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정서표현과 약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어머

니가 타인의 입장을 취할 수 있고 타인의 고통을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역할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

동이 높고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

는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긴장 상황에 

압도되는 고통을 크게 느낄수록 유아는 자신의 감

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정도가 낮

았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어머니의 공감은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양육태도와 달리 어머니 자신이 다

양한 상황에서 느끼는 공감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

러한 어머니의 공감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

서표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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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태

도를 보인다는 Yoon(2010)의 고찰을 지지할 수 있다.

넷째,  어머니의 공감 정도는 직접 유아의 친사

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유아의 정서표현

을 높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공

감 능력이 높은 어머니는 유아의 정서인식과 표현

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높이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

구는 질문지법으로 연구되었으나 질문지법에 의한 

양적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표현

에 대해 어머니가 평가하므로 평가자의 특성과 주

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둘째, 유아의 특성을 평

가함에 있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평가 뿐 아니라 아버지 혹은 교사의 평가

를 함께 조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으나 어머니의 공감 능력이 

유아의 정서표현과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

는 것을 밝힘으로써 어머니의 공감의 중요성에 주

의를 환기시키는 연구라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어머니의 역할 교

육에 공감능력 증진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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